
2023학년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열람·발급 서비스 신청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94)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군범죄 신고 / 상담
「 국 방 헬 프 콜  ☎ 1 3 0 3 」

(자료제공: 국방부 조사본부  ☎ 02-748-1973)



(자료제공: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국민과 함께하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526)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 안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40)



시민안전보험 대국민 홍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60)



2022년 11월 국정홍보만화
- 2022 마약과의 전쟁,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



2022년 11월 국정홍보만화
- 보이스피싱, 강력한 대응으로 뿌리뽑겠습니다!-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2022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2)



행복택시 및 행복마을 버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부 농촌정책과 ☎ 044-201-1520)



고향사랑 기부제

(자료제공: 농림축산식부 농촌정책과 ☎ 044-201-1520)



농작물 재해보험

(자료제공: 농림축산식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11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올 겨울 「에너지 다이어트 10」에 동참해 주세요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3)

○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겨울 우리 경제에도 한파가 예상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겨울철 에너지 10% 줄이기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통기한’대신‘소비기한’표시제 시행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043-719-2189)

○ 앞으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 에서 ‘소비기한’ 으로 
변경됩니다. 

○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부터(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1.1.부터)

  * 준비가 완료된 업체부터 시행일 이전에 먼저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 있습니다. 

※ 식품폐기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국제기준 조화를 위해 유통‧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식품의 섭취가능 기한을 명확히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선불식 여행상품, 이제 공정위가 보호합니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 044-200-4831)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 주요 성능에 차이 있어
- 제품 구입 시 가격, 유지관리(전기요금·필터교체) 비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4)

□ ‘공기청정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

24(consumer.go.kr)’ 내 ‘비교공감’ 란을 통해 확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전국민 대상)

(자료제공: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043-913-2339)



18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 시작 

(자료제공: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043-913-2339)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안내 도식도

(자료제공: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043-913-2339)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안내

(자료제공: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043-913-2339)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내세요!!

(자료제공 :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8~8399)

▶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니, 건강상태 좋은 날 맞으세요!!
*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10만명당 43.3명, 2020년 기준)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7. 12. 31. 이전 출생자)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사업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국가지원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접종기관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지원사업 기간(75세 이상 10.12.~ // 70~74세 10.17.~ // 65세~69세 10.20.~)  

⦁접종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께서는 백신선택(다당 백신 또는 단백결합 백신) 및 접종시기 등에 

대해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접종 당일은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합니다.

⦁접종 후 2~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백신, HPV 예방접종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8~8399)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을 통해 HPV

로 유발되는 암*의 70~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과 항문암의 90%, 질암과 구인두암의 70%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2022년 기준)

○ 지원 대상: 2004~2010년생(만 12~17세) 여성청소년

1995~2003년생(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04년생 여성청소년, 1995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2022년 마지막 사업대상자

- 1차 접종을 2022년 완료 시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2·3차 지원

- 사업시작 전(~’22.3.13.) 접종력이 있을 경우 2022.12.31.까지 2~3차 접종 지원

○ 지원 백신: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접종 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주의사항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행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 받기

○ 중증도 이상의 심한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나,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우는 접종 시행 가능

○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앉아있고, 어지러울 경우 누워있기

○ 예방접종 후 2~3일간 주의 깊게 관찰,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받기



참고  HPV 예방접종 안내문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후

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http://www.mpva.go.kr
https://e-gonghun.mpva.go.kr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목(HY헤드라인M, 18P, 보통)(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 박영일 ☎ 02-3393-9730)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와 
한국전쟁 때 억울한 죽음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과거

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후,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9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시기 국가에 의한 피해 

(예시)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납북귀환어부, 선감학원, 간첩조작,

의문사, 시국사건(불법연행, 고문, 가혹행위 등), 재심 사건 등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예시)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 형무소, 부역혐의, 미군관련, 군인·

경찰 관련(군경토벌작전 등), 인민군·좌익관련 피해 등

○ 3·15 의거 참여로 인한 피해

○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 신청 방법

○ (기  간) 2022년 12월 9일까지 (휴일 제외)

○ (방  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17개 시청·도청, 시청·군청·구청, 진실화해위원회, 재외공관

○ (자  격) 희생자·피해자 본인 및 가족, 목격자, 사건을 들은 자 등

○ (문  의)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 / 3·15의거(창원, 055-243-4991)





2022년 12월의 6․25전쟁영웅

영국 해병대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 대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영국 해병대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Douglas Burns

Drysdale) 대령을 ‘2022년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 대령은 6‧25전쟁 당시 영국 제41해병 독립

특공대 특공대장으로 참전, 북한지역 해안 기습침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적진의 주요시설을 파괴하는데 공을 세웠다. 특히, 장진호 

전투 당시 미 제1해병사단이 중공군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드라

이스데일 특수임무부대’를 이끌고 중공군에 맞서 진격, 사단 지휘소와 

활주로 등이 설치된 퇴로 요충지인 함경남도 장진호 남쪽‘하갈우리’에 

증원부대로 합류,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방어에 크게 기여하였다.

□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 중령(당시 계급)은 6‧25전쟁 당시 영국 제

41 해병 독립특공대를 지휘하는 특공대장을 맡아 1950년 9월부

터 51년 12월 말까지 참전하였다.

 ㅇ 1950년 10월 1일,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명령으로 드라이스데일 

특공대장은 67명의 부대원들을 직접 이끌고 함경남도 지역의 흥

남 기습 침투 작전에 참여하였다. 

 ㅇ 드라이스데일 중령이 지휘하는 코만도 대원들은 미 잠수함인 

USS 퍼치함에 승함하여 목표지점 인근 해안까지 접근한 뒤, 고무

보트로 갈아타고 적진에 상륙하였다. 터널 출입구에 이르는 철로와 

터널에 폭발물을 설치하였으며, 성공적으로 폭발시켜 임무 완

수에 큰 공을 세웠다.



 ㅇ 또한, 장진호 전투 당시 미 제1해병사단이 하갈우리 지역에서 

중공군에 포위되어 전멸당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드라이스데

일 특수임무부대’를 이끌고 중공군에 맞서 하갈우리 지역으로 

진격하였다.

 ㅇ 진격하는 과정에서 드라이스데일 중령은 적의 사격으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드라이스데일 중령을 포함한 부대는 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을 뚫고 사단 지휘소에 합류하여 사단 작전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병력 보강 및 방어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돌파 과정에서 중공군의 사상자는 늘어갔고, 이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데도 일조하였다. 이후,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남쪽으로의 탈출로인 하갈우리가 방어된 덕분에 

북쪽의 유담리, 덕동고개에 진출해있던 미 해병대의 퇴로를 확

보할 수 있었고, 유엔군의 전투력 보존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 이러한 공로로 드라이스데일 대령은 1951년 영국 무공훈장을, 

1955년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6월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끝>

영국 해병대 대령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Douglas Burns Drysdale)

(1916.10.2. ~ 1990.6.22.)
상훈 : 을지무공훈장(2021.6.13.)

美 은성무공훈장(1955.5.15.)
영국 무공훈장(1951.5.18.)

  ※ 동 내용은 12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2월의 호국인물 최종성(崔鐘成) 공군중위

(자료제공: 교육문화부 문화교류팀  ☎ 02-704-3154)

최종성 공군중위는 1931년 12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태어났다. 부산공립상업중학교

(現 부산개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9년 8월 공군 항공병 5기로 입대하였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6월, 최종성 중위는 조종간부후보생 1기로 지원하여 비

행기 조종교육을 받고 1952년 8월 공군소위로 임관,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군 제1전투

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로 배속 받았다. 최종성 중위(당시 소위)가 F-51D 전투기 조

종사로 임무를 수행했던 시기는 공군이 주로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했던 시기였다. 9월

23일 12대의 비행대로 이루어진 편대의 편대원으로서 첫 번째 출격을 했던 최종성 중

위는 강원도 회양군 천읍리 지역의 적 보급품집적소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후 고성, 원산, 사리원 방면의 적 보급로 차단작전을 비롯하여 병력집결지 및 군시설

파괴작전 등에 참가하여 공산군의 전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

같은 해 11월 2일, 후방차단작전 임무를 위해 출격한 최종성 중위는 동해안 원산 동

남쪽 석태리 일대에서 적 보급품집적소 건물을 파괴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으나, 공격 도중 대공포화에 피탄되었다. 대공포에 기체가 손상되자 최 중위는 적진으

로 기수를 돌려 돌진한 뒤 기체와 함께 산화하였다. 최 중위의 출격 일수는 40여 일

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32회의 적지 않은 출격 횟수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최종성 중위의 전공을 기려 1계급을 특진하였다. 그의 유해는 1958년 11월

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붙임: 최종성 공군중위(출처: 대한민국 공군)

  ※ 동 내용은 12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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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의 독립운동가 

김상태·신태식·김동식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상태·신태식·김동식 

선생을 2022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1. 일제의 한국 침략과 정미의병의 항쟁

  일제는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

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한국인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전국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였고 일제는 의병항쟁을 적극적으로 진압

하며 탄압하였다. 군대해산 이후 각 지역에 분산되어 항쟁하던 의병들은 해산군

인이 합류하면서 도(道) 경계를 넘어서 의병부대 사이 연합과 연계를 추진하고자 

했다. 

  연합 의진의 결성은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이인영을 중심으로 결성되기 시작

하였다. 이인영은 각지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면서 의병 봉기를 촉구하였

다. 이에 전국각지에서 의병이 모여들어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이 연합의진의 체

제를 갖추면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된다. 

  13도 창의군은 의병항쟁기 최초로 시도된 전국적 규모의 연합 의진이었다. 이

들은 전기 의병기 척사론에 기반한 의병들과는 달리 한일간에 체결된 여러 조약

들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를 성토하는 공문을 보내고, 서울인근까지 진격하며 

저항하였지만 결국 의진은 해산되었다. 하지만 의진 해산 이후 항쟁은 더욱 격

화되었다.

  하지만 의병들은 일본군의 강경 진압과 군수품 부족으로 지속적 항쟁에 어려

움이 있었고, 일제는 의병근거지로 지목된 마을을 불태우는 초토화작전을 실시

하여 의진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다. 또한 일제는‘남한대토벌작전’을 통해 호남지

역 의병을 완전히 진압하고자 했다. 이에 1909년 8월말 전라지역의 주요 의병

장들이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의병 부대를 해산하였다. 남한대토벌 

작전 이후 주요 의병 세력은 사실상 국내에서 활동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일제 강점 이후 국내에서의 의병운동은 계속 이

어졌고 일부는 해외로 이동하여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2. 이강년의 영원한 동지, 의병장 김상태

  김상태는 이강년과 뜻을 함께한 의병장이다. 김상태는 1862년 지금의 충청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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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삼척, 본명은 상호(相鎬)이고 

자는 상태(相台), 경륙(景六), 정륙(正陸) 이다. 김상태의 집안은 몰락한 향반이었

기 때문에 유생과 평민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성장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에 이어 단발령이 선포되자 이에 항거하여 경상북도 문경에

서 이강년 의진 중군장으로 의병에 참여하였다. 이강년과 함께 유인석의 제천의

병에 가담하였고, 이후에도 이강년과 함께 유인석의 제자가 되어 백두산 일대 및 

무송, 임강 등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국 후 남천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김상태는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

한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국군대가 해산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다시 의병을 준비한

다. 이강년이 영춘(永春)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7월 7일 제천에서 일본군과 교전

한 후 의림지에서 전열을 정비할 때 제천, 청풍, 단양, 영춘 일대의 의병을 규합

하여 합류하였다. 김상태는 이강년을 창의대장으로 추대한 후 자신은 중군장이 되

었다. 9월부터 10월까지 문경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며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12월 중순 복상골 전투에서 패전하고 의진이 와해(瓦解) 되면서 이강년 

의진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 

  1908년 이강년 의진과 합류하여 서벽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지만 이후 별도

로 영남지역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 이강년이 체포되고 10월 13일 서대문형무

소에서 순국하자 의병항쟁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1909년 자신이 거

느리던 의병에 이강년 의진의 잔여 병력까지 규합하여 의진을 강화한 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가 만나는 요충지이지 산악지역인 의풍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친

일분자를 처단하고 일본군을 공격하는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11년 6월 14일 일제의 회유에 넘어간 우정웅 등에게 속아 풍기군 

단산면 광암리에서 체포되었다. 김상태는 대구로 압송되었다. 이후 대구지방재판소

형사부에서 진행된 재판결과 사형을 선고받고 9월 21일 순국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너는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나쁜 

놈들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의병활동이 정당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순국 전 아들 원기(源基)에게 이강

년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1963년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3. 의병에서 서로군정서까지 이어진 독립운동, 신태식

  신태식은 1864년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평산(平
山), 초명은 철회(哲會)‚ 자는 열경(悅卿)‚ 호는 도암(島菴)이며‚ 신철회(申哲
會)라는 이명이 있다. 1895년 을미의병이 봉기하자 합세하여 농암(籠岩)장터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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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가은면의 김골패(金骨牌)와 상주(尙州)의 강용이(姜龍伊) 등 일제의 밀정으로 

활동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처단하였다. 

  1907년 정미의병이 봉기하자 9월 10일 문경과 단양 등지에서 의병 수백 명을 모

아 도대장에 취임하고 문경으로 이동하여 이강년 의진과 합류하여 갈평에서 전투를 벌

였다. 이어 죽령을 넘어 울진과 평해 지역으로 이동하여 신돌석과 조우한 후 의

진을 삼척으로 옮겨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제천·원주·홍천·철원 등지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1908년 9월 홍주전투에 참여한 후 활발하게 의병투쟁을 전개했으나, 12월 14

일 영평 이동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결국 일본군에

게 체포되었다. 1909년 벌어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였고 10년형

으로 감형되었다. 복역 후 1918년 출소하였다.

  출옥 후에도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의용단의 

주요 활동은 군자금을 모집하여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당시 서로군정서는 신흥학교를 무관학교로 개편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고, 

삼수·강계 등지에서 국내진공작전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군

자금이 필요했다. 따라서 재정 후원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으로 조선독립운동후

원의용단이 1920년 9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신태식은 경상북도 

단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하지만 1922년 11월 28일 각지를 순회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던 이대

기(李大基), 김사묵(金思黙) 등 4명이 일제 경찰에 붙잡힘에 따라 의용단의 조

직이 발각되었다. 결국 신태식은 1922년 12월 대구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923

년 12월 징역 1년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1924년 6월 출옥했고 항일투쟁을 이

어가다 1932년 69세로 서거하였다.

  1968년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4. 충청도・경상도・전라도를 넘나들며 활동한 삼남의병대장 김동신

  김동신은 자는 원표(元表), 호는 청암(淸菴)으로 충남 회덕(懷德) 출신이다. 몰

락한 양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의원(醫員) 생활을 하였다.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

되자 1906년 음력 3월 민종식을 찾아가 의병에 합류할 뜻을 밝혔고 선봉장으로 

전라북도에서 거병하기로 약속하고, 30여명의 의병을 조직하여 덕유산(德裕山) 

시원암(紫原庵)에서 거사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홍주성에 입성한 민종식 의진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와해되면서 합류하지 못했다. 최익현이 의거할 때 종사관

으로 각지를 다니며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최익현 의진이 해산하면서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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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게 된다. 

  김동신의 고향은 충청도였지만 전라도와 경상도를 자주 왕래하였고 무주와 용담 

등에는 지인들이 많아 영호남을 일대로 의병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07년 8

월 김동신은 내장산 인근에서 모집한 8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기삼연, 고광순과 

함께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민긍호의 지원으로 김동신 의진의 전투력이 강화되자 남원 사장(沙場)에서 일본

군 전투를 벌였고, 구례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무기를 노획하

였다. 9월 10일 순창 우편취급소와 분파소 공격하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

지 활동영역을 넓혀나갔다. 김동신 의진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각지에서 의병들이 

합류하여 약 1,000여명에 이르는 대부대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김동신은 삼남의

병대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김동신 의진은 지리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였기 때

문에 전라도는 물론 경상 서부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의병을 빙자해 

민간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근절시켰기 대중적 지지를 받았고 이는 지속

적인 항쟁의 원동력이었다.

  일제는 1908년 2월 남원, 광주, 구례, 진주, 하동 등지의 수비대를 동원하여 

김동신을 체포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펼쳤고, 4월에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장한 군대도 동원하였지만, 지리산 산악지대를 기반으로 활동한 김동

신 의진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이후 김동신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

시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1908년 6월 6일 체포되었고, 1908년 8월 15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된 재판결과 내란죄로 종신 유형을 선고받았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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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관련 이미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 동 내용은 12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상태 선생 김동신 선생

신태식 선생 생가(도암정사) 신태식 선생 창의가


